
2007년 등급판정결과 돼지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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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안동호대리

배진농장이희철대표

경기도 연천군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진농장（대표 이희철）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주 

최한 200년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표창 돼지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농가다. 사육규모 

는 1천5백두로 그리 크지 않지만 1등급 이상 출현율（기간: 2007년 7월 1일~1幽 31일）은 

84.5%, 규격등급 B등급 이상은 80.89로 동기간 전국평균 64.1%, 66%에 비해 내실 있는 품 

질 경쟁력을 갖춘 농가이다. 또한 축산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몇 해 전부터 사양관리에 참여하 

면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경쟁력

이희철 대표가 양돈산업에 종사한지 2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기본에 충실 

하자는 신념으로 지켜온 사양관리 방법이다. 사육단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자 육성돈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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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돈을 절대 밀사시키지 않고 친밀하게 돈군을 관찰하여 일령, 체중별로 성장단계별 사료프로그램을 준수한다. 특히 이 

희철씨 부인이 항상 꼼꼼하게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분만을 마친 모돈은 반드시 일으켜 물을 섭취하도록 노력한다. 

분만 후 1주일은 건강한 자돈을 만들기 위한 이유를 위해 모돈이 건강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또한 대진농장은 교배적기를 정확히 포착하여 종부를 실시한 후 배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온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철 

저히 하기 때문에 산자수가 많다. 이유두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대모돈을 활용하는데, 초기에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 

는 수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 포유자돈은 2〜3일간 초유급여를 시킨 후 포유모돈당 포유자돈10두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모돈에게 보낸다. 2주령 자돈 중 체중이 큰 자돈은 이유를 실시하고 1주령 이내의 자돈은 양자보내기를 실 

시한다. 따라서 포유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모돈 회전율은 다소 낮아도 위축돈 감소효과가 탁월하여 이유두수 비율이 

높다.

향후 방향

대진농장은 예전에 비해 시정이 여유 

로운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 

럼 식품가격의 안정화란 명분아래 상승 

하는 생산비를 농가가 고스란히 감당하 

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가지 그래왔듯이 묵묵한 성실함을 바탕 

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경쟁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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